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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8, a new leaf spot disease has been found in loquat tree (Eriobotrya japonica) at a nursery station in

Goheung, Korea. Above 50% of the seedlings developed the spot symptoms on the leaves. The infected plants

were generally reduced in the seedling vigour and early defoliation was occurred. The infected leaves

developed grayish lesion with dark reddish brown margin. The pathogen developed round to ellipsoidal

acervuli on the lesion. Based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hogen, the fungus was identified as

Entomosporium mespili. The cultured pathogen successfully reproduced the same disease symptom on the

leaves of loquat tree and found to be E. mespili. A monoconidial culture was deposited in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KACC 44727). This is the first report of E. mespili causing leaf spot of loquat tre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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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무(Eriobotrya japonica)는 장미과 수목으로 내한

성이 약해 온난한 기후대인 일본, 중국 남부 그리고 우

리나라 남해안 일대에서 널리 재배되는 고수익성 과수이

다. 비파나무의 잎과 열매는 민간에서 여러 질병의 치료

에 예전부터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당뇨병에 대한

약리효과를 증명하는 기초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im 등, 2009; Qa'dan 등, 2009; Shih 등, 2010). 또

한 비파나무에는 기관지 보호(Ge 등, 2009), 항산화(Yoshioka,

2010), 항암(Tanaka 등, 2010), 간 보호(Bae 등, 2010), 위

장 보호(Yokota 등, 2011) 등과 관련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2008년부터 고흥 지

역의 묘목 재배지에서 비파나무 잎에 연중 점무늬 증상

이 관찰되었으며, 점무늬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잎이 일

찍 떨어지고 묘목이 말라죽는 피해가 나타났다(Fig. 1A).

고흥 조사지역의 경우 전체 묘목의 50% 이상이 점무늬

증상을 나타내었으며, 감염목 중 20−40%는 결국 말라죽

었다. 

비파나무 잎에 생긴 점무늬에서 병원균을 검경하여 균

학적 특징을 파악하고 순수분리하여 배양적 특성을 검토

한 결과, 이 곰팡이는 Entomosporium mespili로 동정되었

다. 일본에서는 비파나무에 E. mespili에 의한 반점병을

비롯하여 19종의 병해가 보고되어 있다(日本植物病理學

會, 2000). 우리나라에서 비파나무에 발생되는 병해로는

점무늬병(Coniothyrium sp.), 잿빛점무늬병(Pestalotiopsis

funerea, P. aquatica), 갈색무늬병(Phyllosticta eriobotryae)

등 3종이 보고되어 있다. 한편, E. mespili에 의한 병은

다정큼나무, 채진목, 홍가시나무에서 보고되어 있다(한국

식물병리학회, 2009; Seo 등,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의 비파나무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된 점무늬

병의 병징을 비롯하여 병원균의 균학적 특징과 병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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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결과를 보고한다. 

병징. 잎 표면에 작은 갈색 내지 진갈색의 둥근 점무

늬가 생기면서 주위에 노란 둘레무리가 나타나고 점차

병반이 커졌다(Fig. 1B).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무늬의 안

쪽은 회색으로 변하면서 가장자리는 적갈색으로 변하고

건전부와의 경계에는 노란 둘레무리가 다소 남아있었다

(Fig. 1C). 때로는 가장자리에 적갈색의 겹둥근무늬가 형

성되기도 하였으며, 나중에는 점무늬 안쪽에 원형 내지

불규칙형의 분생포자반(acervulus)이 다수 형성되었다(Fig.

1E). 이와 같은 점무늬가 많이 형성된 잎은 일찍 떨어졌

으며 수세를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점무

늬 증상은 주로 묘목에 심하게 나타났으며, 성목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균학적 특징. 병반에서 분생포자반(Fig. 1E)은 잎의 양

면에 형성되나 주로 앞면에 많았으며, 표피조직 아래에

형성된 후에 차츰 성숙하면서 물집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표피조직을 불규칙하게 찢고 발달하였다. 대체로 원형이

거나 불규칙한 타원형 내지 장타원형이며, 크기는 직경

50−400 µm 정도였으며, 표피조직이 찢어지기 전이나 건

조한 환경에서는 흑회색으로 보이므로 검은 딱지처럼 보

이지만 습한 환경에서 다량의 분생포자가 표피조직을 찢

고 노출될 때는 희게 보였다. Park 등(2011)의 방법에 따

라 단포자를 순수분리하여 감자한천배지에 배양하였다.

이 균은 실온에서 12시간 명암교대 조건으로 배양 5주

후에 직경 약 25 mm에 달했으며, 옅은 살구색을 나타냈

다(Fig. 1G). 이러한 배양적 특성은 Seo 등(2010)과 Park

등(2011)이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다.

분생포자(Fig. 1F)는 무색이며, 정부세포(upper cell)는

기부세포(basal cell)보다 뚜렷이 크며, 기부세포에서 발달

한 측면세포(lateral cell)는 대체로 2개이나 가끔 3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기부세포는 구형 내지 다소 장타원

형으로 아래쪽이 둥글게 뭉툭하며, 정부세포는 구형 내

지 타원형으로 위쪽에 1개의 부속사를 가지며, 측면세포

는 구형 내지 타원형으로 각각 1개씩의 부속사를 가졌다.

정부세포와 측면세포의 부속사는 서로 구분되는 차이점

이 없었으며 길이는 6−20 µm였다. 측면세포와 부속사를

제외한 분생포자의 크기는 18−28×8−11 µm였으며, 개개

의 측면세포는 5−6.5×3.5−5.5 µm였다(Table 1). 이와 같

은 균학적 특징으로 보아, 이 곰팡이는 E. mespili로 동정

되었다(신 등, 1998; Nag Raj, 1993; Seo 등, 2010; Sutton,

1980). 한편, 이 균의 유성세대는 Diplocarpon mespili으로

알려져 있는데(Sutton, 1980), 본 연구기간 동안 비파나무

병반에서 유성세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형적인 비파나무 점무늬병의 병징을 나타내는 시료

1점 채집하여 고려대학교 표본보관소에 보존하였으며

(KUS-F24167, 20 VI 2009),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자원

Fig. 1. Leaf spot of Eriobotrya japonica caused by Entomosporium mespili. (A) Damage occurred in a nursery plot, (B) Initial symptoms
on the leaf. Note small lesions surrounded by yellow halo, (C) Later symptoms on the leaf, showing the grayish lesion with dark reddish
brown margin, (D) Necrotic leaf spots following artificial inoculation, (E) Close-up of a lesion, showing many round to ellipsoidal
acervuli (bar = 1 mm), (F) Conidia (bar = 20 µm), (G) Culture on potato dextrose agar after 5 weeks of ino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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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등록하였다(KACC 44727).

병원성 검정. 병원성 확인을 위하여 직경 25 cm 플

라스틱 포트에 2년생의 건전한 비파나무를 이식해 이용

하였다. 접종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van der Zwet와 Stroo

(1985)가 보고한 방법에 따라 배양하여 분생포자 형성을

시도하였으나, 병원균의 생장속도가 느리고 분생포자 양

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신 등(1998)이 보고한 방법에 준

해서 병원성을 검정을 실시하였다. 발병 포장에서 수집

한 병든 잎으로부터 분생포자를 채집하여 1×103 conidia/

ml의 분생포자 현탁액을 만들었으며, 대조구에서는 멸균

수를 이용하였다. 비파나무 잎을 일반 침으로 20여 군데

상처를 낸 후 분생포자 현탁액을 분무 접종하였으며, 접

종 후 비닐을 2일간 씌워 습도를 유지시켰다. 3일째부터

비닐을 제거하고 유리온실에 두고 발병 정도를 관찰하였

다. 접종 3주 후부터 잎에 고흥 현장에서 관찰되는 병징

과 동일한 둥근 점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Fig.

1D), 차후에 이 점무늬에 분생포자반이 형성되었고 분생

포자를 확인하였다(Fig. 1). 한편, 대조구에서는 상처가

흔적으로 남았고 어떠한 발병도 관찰되지 않았다.

요  약

2008년부터 매년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비파나무

묘포장에서 잎에 점무늬 증상이 관찰되었다. 전체 묘목

의 50% 이상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으며, 결국 잎이

일찍 떨어지고 수세가 약화되는 피해가 나타났다. 병반

으로부터 관찰된 균은 Entomosporium mespili로 동정되

었다. 이 균은 단포자 분리되어 KACC 44727 균주로 보

존되었다. 인공접종 실험을 통하여 병원성을 검정하여 코

흐의 원칙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국내에 비파나무 점무

늬병을 처음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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